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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research meal quality and the dietary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for desirable dietary lives and

provides basic data for nutritional education by examining polymorphism distribution of the UCP2 gene according to

gender, by investigating attitudes in terms of their dietary habits and dietary lives, and by analyzing serum lipid levels and

body composition. A surve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222 students - 93 male and 129 females. Based on a self-

reporting method, the questionnaires were answered over 20 minutes, and UCP2 insertion/deletion gene polymorphism

and blood samples were also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had average BMI of

22.50 and 20.73 kg/m2, respectively. According to answers regarding their dietary lives, 51.4% of the students showed

‘irregular eating’ patterns, which is regarded as something to be corrected. In terms of eating regularity, 51.6% of the male

students and 59.7% of the female students had irregular meal schedules. As the most important meal of a day, 64.0% of

the students answered ‘breakfast’ but only 53.6% answered that they ate breakfast everyday. In addition, 39.8% of the male

students and 50.4% of the female students ate between meals ‘once a day’. When questioned if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body shape, 17.8 and 45.2% of the male students answered they were ‘satisfied’ or needed to ‘gain weight’, respectively,

whereas 17.8 and 77.5% of the female students answered they were ‘satisfied’ or needed to ‘lose weight’,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UCP2 gene polymorphism analysis showed that 33.7% of the males belonged to the DI heterozygote group,

64.2% belonged to the DD homozygote group, and 2.1% belonged to the II homozygote group. For the female students,

63.4% belonged to the DI heterozygote group, 35.1% belonged to the DD homozygote group, and 1.5% belonged to the

II homozygote group. According to the blood and serum lipid analyses, the male students showed average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and hemoglobin levels of 57.20, 93.80, and 15.00 mg/dL, respectively, while the female students

presented average levels of 56.69, 102.88, and 13.13 mg/dL,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no significant

effects in terms of UCP2 gene polymorphisms, but it is suggested that practical plans must be designed that allow college

students to use nutritional knowledge in their daily lives, and in particular, nutrition education needs to be develop that

would enable female college students to recognize their bodies appropriately and to control their weight in desirable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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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학생 시기는 생애주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로

서 이 시기의 바람직한 식생활은 성인기의 건강을 좌우하는

밑바탕이 된다. 이 시기는 과다한 입시 경쟁에서는 벗어났

지만,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

신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식사의 내용면에

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Cho & Paik 1995). 또한 다

양한 주거 형태 및 제한된 경제력으로 인해 식품을 다양하

게 선택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불량한 영양상태를 초래

할 수 있게 된다(Choi 등 2001). 대학생의 식생활은 사회

적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불규칙적인 식사, 잦은 결식,

외식과 과식, 과다한 음주 및 흡연 등의 매우 바람직하지 못

한 방향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와

다른 갑작스런 자유로운 생활 형태로 인해 규칙적인 생활습

관이 흐트러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Lee & Choi 1994;

Hong & Lee 2006).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끼니별 결식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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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21.1%, 점심 4.3%, 저녁 3.3%로 아침 결식 비율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 20~29세의 아침

결식율이 45.4%로 대학생의 아침 결식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Ko 등 1991; Lee & Mo 1993). 아침결식은 식사시

간의 불규칙성, 고지방 육류의 섭취증가, 술 섭취 빈도의 증

가 등 영양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며(Lee등

1996a),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의 미량 영양소나 섬유소

의 섭취량이 부족 되기 쉽다(Morgen 등 1981; Walker 등

1982)고 한다. 또한 대학생은 젊고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건

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식사를 통한 영양섭취의 중요성

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형

성되어 있지 않다(Lee 1999). 그 결과 식사가 불규칙하고

결식률이 높으며 간식의 비중이 높고, 높은 음주율 및 흡연

율을 보이며, 저체중에서 비만에 걸친 다양한 체중 분포를

보이면서도 체중에 대한 바른 인식 부족, 마른 체형에 대한

관심과 지나친 체중조절에 따른 부적절한 식습관으로 많은

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Kim & Im 1998; Kim

2003; Kim 2004). 특히 여자 대학생들은 체중조절에 관심

도가 높고 자신의 체위에 대해 크게 불만족하고 있으며, 좋

지 못한 식습관이나 지나친 체중 감량을 시도함으로서 영양

섭취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성장발육 및 건강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Moses 등

1989).

비만 발생요인으로는 과도한 식이섭취, 신체적 활동부족,

그릇된 생활습관 및 유전적인 소인 등이 있으며, 또한 섭취

에너지가 적어도 에너지 소비 효율이 낮을 경우 잔여 에너

지가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는 에

너지 소비 장애의 한 형태인 기초대사율의 감소가 체중증가

와 비만을 야기하는 위험 인자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

한 기초 대사율은 주로 체지방 체중, 연령, 성별 등에 의해

결정되고 부분적으로 유전적인 인자도 관여한다(Lee 등

2002). 비만과 관련하여 주목된 유전자인 Uncoupling

protein(UCP)은 세포내 발전소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 내

막에 존재하는 이온전달체로서 모든 포유류의 세포내에 존

재한다. 그 중 UCP2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 전달 과

정에서 전자의 탈 공역을 유도하여 에너지 생성 대신 체열

발산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로 인해 기초대사량 및

비만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Vidal-Pugi

등 1997).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간의 UCP2 유전자

의 다형성 분포을 알아보고,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UCP2

유전자 다형성과 식습관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남녀 대학

생들의 영양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남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특별한 질병이 없고 정기적으로 영양제 등

의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

학생 93명, 여학생 129명으로 총 22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

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조사 대상자는 자기 기록방

법으로 총 20분 동안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생화학적

분석을 위해 전날 저녁 식사 이후 채혈하기 전까지 12시간

이상 금식하도록 하였다.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성별, 월평균 용돈, 가족의 수입, 아르바이

트와 동아리 활동여부를 조사하였다.

2) 신체계측

조사 대상자의 신장은 신장계로 측정하고, 체중은 체중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체질량 지수(BMI,

kg/m2)는 측정된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계산하였다.

3) 식습관과 생활습관

식사의 규칙성, 아침식사 섭취, 규칙적인 식사 빈도, 한

끼 식사량, 식사시간, 좋아하는 간식과 음료, 외식의 빈도

와 외식을 선택하는 기준 등의 식습관과 운동, 음주, 흡연,

커피 등의 생활 습관을 조사하였다.

4) UCP2 삽입/결손 유전자 다형(insertion/deldtion

polymorphism) 분석

모든 대상군에서 10 mL 말초 혈액을 채혈하여 phenol-

chloroform 기법을 이용하여 단핵구내의 DNA를 분리하였

다. 건조시킨 DNA를 TE 완충용액(10 mM Tris HCL, pH

8.0, 1 mM EDTA)에 녹여 분광 광도계로 측정 한 후 -70oC

에 보관하였다.

UCP2 삽입/결손 유전자 다형(insertion/deldtion

polymorphism) 분석은 Walder 등(1998)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유전자 절편을 증폭했

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DNA의 증폭을 위해

Sense primer 5'-CAG TGA GGG AAG TGGGAG G-3',

Antisense primer 5'-GGG GCA GGA CGA AGA T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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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로 하였다. 연쇄중합반응용액은 PCR tube에 500 ng의

genomic DNA, 2.5 mM dNTPs, PCR 완충용액(16 mM

(NH4)2 SO4, 67 mM Tris-HCl, PH 8.8, 0.01% Tween-

20), 3.0 mM MgCl2, 2.5 unit 의 Taq DNA polymerase,

10 pM primer을 넣고 총 반응액은 30 µL가 되도록 하였

다. DNA 증폭은 thermal cycler(Perkin Elmer Cetus)를

이용하여 반응혼합액을 94oC에서 3분간 시행 후(initial-

denature), denaturation을 94oC에서 30초, 결합(annealing)

56oC에서 30초, 연장(extension) 74oC에서 30초 동안 시

행하도록 한 주기를 설정하고 45주기 동안 DNA를 증폭한

후 72oC에서 7분간 마지막 연장 반응으로 종료하였다. 중

합효소 연쇄반응 생성물은 ethidium bromide(Sigma, St.

Louis, MO, USA)가 함유된 1.6% agarose gel에서 100 V

전압으로 30분 동안 전기영동하고, Gel Imaging system

을 이용하여 DNA 절편의 크기에 따라 유전자 형질을

insertion 혹은 deletion으로 판독하였다.

5) 공복 시 혈당, 간 효소 수치 및 혈청지질의 측정

실험군의 공복 시 혈당, 간 효소 수치 및 혈청지질의 측

정은 공복 10시간 후에 10 mL의 혈액을 채취하여 원심분리

한 후 분석하였다. 공복 시 혈당(FPG)은 autoa nalyzer

(Beckman CX-7, Beckman Instrument Inc., Fullerto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ALT), 총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TC) 및 중성지방(Triglyceride, TG)은

효소법에 의하여 측정하였으며,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은 heparin-

Mn 침전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

롤(Low lipoprotein cholesterol, LDL)은 Friedewald의

공식(Total cholesterol-Triglyceride/5]-HDL-cholesterol)

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계산하였다.

3.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통계 package(version 11.0)

를 이용하였으며 연구 내용별로 사용된 통계처리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였고, 각 항목별 유의성 검증을 위해 χ2-test를 이용하였다.

변수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를 이

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총

조사대상자는 남학생 93명과 여학생 129명으로 실시하였다.

거주 형태를 보면 자택이 51.8%, 기숙사 34.2%, 자취

13.1%, 하숙 0.9% 순이며, 남학생은 기숙사가 45.2%, 여

학생의 경우 자택이 60.5%로 높게 나타났다. Kim(2003)

의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자택이 68.9%, 자취

18.6%, 하숙 10.1%, 기숙사가 2.4% 순이며 전남지역 학생

들의 기숙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제공자가 부

모님인 경우 남학생은 35.5%, 여학생은 53.5%로 나타났으

며 그 결과는 여학생의 주거형태가 자택이 많다는 것과 연

관되어진다.

한달 용돈은 ‘10~20만원대’ 가 남학생은 39.8%이고 여

학생의 경우 56.6%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Lee & Yu

(1995)의 연구에서 서울지역은 ‘20~30만원대’가 많은 것으

로 서울지역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가족 월 소득수준은 100

~200만원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아르바이트와 동아리 활동여부는 하지 않은 경우가

86.5, 65.8%로 나타났으며 동아리활동은 남학생이 41.9%,

여학생은 28.7%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동아리 활동을 많

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9시

이전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남학생은 34.4%, 여학생

은 54.3%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조사 대상자의 평균 신장, 체중, 비만지수

조사대상자의 신체 계측치는 <Table 2>와 같다. 조사대

상자의 나이는 남학생이 22.42세, 여학생이 20.80세로 남

녀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신장과 체중이 남학생

은 172.46 cm, 67.07 kg였고 여학생은 160.23 cm, 53.26

kg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신장과 체중을 한국인 영양

섭취기준(Korea Nutrition Society 2005)에 제시된

20~29세의 평균치(남 173 cm, 65.8 kg; 여 160 cm, 56.3

kg)와 비교할 때 남학생의 경우 1.64 cm, 1.27 kg이 낮아

졌고, 여학생의 경우 0.23 cm, 3.04 kg로 높아짐을 나타

내고 있다. 체질량 지수는 남학생은 22.50 kg/m2, 여학생

의 경우 20.73 kg/m2로 모두 정상수준으로 나타났다.

3. 식습관 조사

<Table 3>은 식생활 개선점, 식사의 규칙, 식사의 중요성,

아침결식, 결식이유, 편식유무, 식품선호도, 간식의 종류,

외식의 종류 등에 대해 조사한 표이다.

자신의 식생활 개선점에 ‘불규칙적인 식사’라고 대답한 학

생이 51.4%이고 과식이 27.0%, 편식이 9.9% 순으로 나타

났다. 식사의 규칙성을 조사한 결과 규칙적인 식사를 한 학

생이 43.7%로 나타났고,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 학생이

45.9%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아침 결식율이 높고 불규칙

적인 식사를 한다는 결과는 아침식사의 영양학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 내용에 아침

식사에 대한 인식의 습득, 이를 위한 식생활 기술 습득 등

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사규칙성에 남학생은 51.6%, 여학생이 59.7%로 ‘아니

오’라고 답한 경우가 높은 것은 전반적으로 불규칙적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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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시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끼니에 아침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4.0% 나타났다. 또

한 아침식사여부 결과 ‘예’라고 답한 경우가 53.6%, ‘아니

오’라고 답한 경우가 45.9%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결

식 비율이 높았던 것은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르

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영양교

육은 지식을 전달해주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을 실생

활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

각 된다.

결식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니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

한 학생이 70.2%로 가장 많았고, ‘식욕이 없어서’가 21.1%,

‘소화가 안 되어서’가 7.0%로 나타났다. 또한 Kim(2003)

의 연구에서도 결식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65.1%로 가

장 많았고 ‘입맛이 없어서’가 16.9%로 나왔으며, Lee 등

(1998)의 연구에서 아침 결식율은 78.5%였으며, 결식이유

는 ‘시간이 없어서’가 69.1%, ‘입맛이 없어서’가 13.3%로

보고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제때 식사를 하기 힘든 현실

을 반영한 결과라 사료되며 영양교육 시 간편하게 영양식을

할 수 있거나 조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구

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침식사의 섭취는 쾌

적하고 건강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대학생들의 학

업과 여가시간, 건강한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을

단순히 하나의 영양문제만이 아니라 높은 음주율, 흡연, 과

식, 잦은 간식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건강상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각종 질병과 성인병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학생의 영양교육

시 이를 주지시키고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영양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식사하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10~20분’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62.2%, ‘10분 미만’이 27.9%로 나타났고, Kim

(2007)의 연구에서도 ‘10~20분’이 57.7%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Lee & Jung(1994)은 식사속도가 빠를수록 비만하

다고 보고하였으며, 저체중 일수록 식사 소요시간이 길어지

는 것으로 나타나 식사소요시간과 신체질량지수 사이에 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Group Male Female Total χ
2-test

Residence type

Home 37(39.8%) 78(60.5%) 115(51.8%)

12.82**Boarding  2(02.2%)  0(00.0%)  2(00.9%)
Self-boarding 12(12.9%) 17(13.2%) 29(13.1%)
Dormitary 42(45.2%) 34(26.4%) 76(34.2%)

Person cooking meal
Parents 33(35.5%) 69(53.5%) 102(45.9%)

8.489*Self 16(17.2%) 22(17.1%) 38(17.1%)
Friends  1(01.1%)  1(00.8%)  2(01.9%)
Others 43(46.2%) 37(28.7%) 80(36.0%)

Monthly pocket money 
(Won)

<100,000 12(12.9%) 28(21.7%) 40(18.0%)

18.616***100,001~200,000 37(39.8%) 73(56.6%) 110(49.5%)
200,001~300,000 35(37.6%) 26(20.2%) 61(27.5%)
>300,000  9(09.7%) 2(01.6%) 11(05.0%)

Family income 

<1,000,000  6(06.5%) 16(12.4%) 22(09.9%)

4.533
1,000,001~2,000,000 34(36.6%) 56(43.4%) 90(40.5%)
2,000,001~3,000,000 34(36.6%) 38(29.5%) 72(32.4%)
3,000,001~4,000,000 10(10.8%) 11(08.5%) 21(09.5%)
>4,000,000  9(09.7%)  8(06.2%) 17(07.7%)

Part-Time Job Yes 11(11.8%) 19(14.7%) 30(13.5%) 0.389No 82(88.2%) 110(85.3%) 192(86.5%)

Club activity Yes 39(41.9%) 37(28.7%) 76(34.2%) 4.216*No 54(58.1%) 92(71.3%) 146(65.8%)

Time of arrival

<8 32(34.4%) 70(54.3%) 102(45.9%)

21.560***
9~10 18(19.4%) 28(21.7%)  46(20.7%)
10~11 17(18.3%) 23(17.8%)  40(18.0%)
11~12 18(19.4%)  6(04.7%)  24(10.8%)
>12  8(08.6%)  2(01.6%)  10(04.5%)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or ***p<0.001 by χ2-test

<Table 2> Anthropometric index of the subjects

Variables  Male  Female  t-test
Height(cm) 172.46±5.331) 160.28±4.89 14.981
Weight(kg) 067.07±8.62 53.26±7.31 10.804
Age(yr) 022.42±2.18 20.80±1.17  6.157***
BMI(kg/m2) 022.50±2.91 20.73±2.64 3.970

1)Values are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01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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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 of dietary habits in the subjects 

Variables Group Male Female Total χ
2-test

Self-reported eating 
habit problem 

Skipping meal 7(07.5%) 5(03.9%) 12(05.4%)

7.360

Overeating 29(31.2%) 31(24.0%) 60(27.0%)
Irregular meal 43(46.2%) 71(55.0%) 114(51.4%)
Unbalanced diet 9(09.7%) 13(10.1%) 22(09.9%)
Overeating between meals 3(03.2%) 9(07.0%) 12(05.4%)
None 2(02.2%) 0(00.0%) 2(00.9%)

Regularity of meals Yes 45(48.4%) 52(40.3%) 97(43.7%) 1.433No 48(51.6%) 77(59.7%) 125(56.3%)

Meal Which is thought 
to be the most 
important

Breakfast 53(57.0%) 89(69.0%) 142(64.0%)
9.762*lunch 19(20.4%) 29(22.5%) 48(21.6%)

Dinner 19(20.4%) 11(08.5%) 30(13.5%)

Breakfast intake Yes 51(54.8%) 68(52.7%) 119(53.6%) 0.788No 42(45.2%) 60(46.5%) 102(45.9%)

Freqency of meals
1~2/day 37(39.8%) 74(57.4%) 111(50.0%)

7.013*3 54(58.1%) 54(41.9%) 108(48.6%)
> 4 2(02.2%) 1(00.8%) 3(01.4%)

Reason of skipping meal 

Lack of time 28(62.2%) 52(75.4%) 80(70.2%)

5.037Low appetite 14(31.1%) 10(14.5%) 24(21.1%)
Hard of digestion 2(04.4%) 6(08.7%) 8(07.0%)
To reduce body weight 1(02.2%) 1(01.4%) 2(01.8%)

Distribution of time for 
meal(min)

<10 36(38.7%) 26(20.2%) 62(27.9%)

12.574**10~20 53(57.0%) 85(65.9%) 138(62.2%)
21~30 4(04.3%) 17(13.2%) 21(09.5%)
>30 0(00.0%) 1(00.8%) 1(00.5%)

Amount of meal
Full 43(46.2%) 52(40.3%) 95(42.8%)

2.652Adequate 45(48.4%) 74(57.4%) 119(53.6%)
Somewhat poor or little 5(05.4%) 3(02.3%) 8(03.6%)

Eating just favorite food Yes 26(28.0%) 57(44.2%) 83(37.4%) 6.080*No 67(72.0%) 72(55.8%) 139(62.6%)

Favorite food items

Beef 16(17.2%) 9(07.0%) 25(11.3%)

25.145***

Pork 45(48.4%) 40(31.0%) 85(38.3%)
Chicken 0(00.0%) 1(00.8%) 1(00.5%)
Fish 13(14.0%) 15(11.6%) 28(12.6%)
Noodles 13(14.0%) 28(21.7%) 41(18.5%)
Vegetable 3(03.2%) 19(14.7%) 22(09.9%)
Fruit 3(03.2%) 17(13.2%) 20(09.0%)

Frequency of snack

No 13(14.0%) 8(06.2%) 21(09.5%)

7.030
1 37(39.8%) 65(50.4%) 102(45.9%)
2 23(24.7%) 38(29.5%) 61(27.5%)
3 2(02.2%) 2(01.6%) 4(01.8%)
Often 18(19.4%) 16(12.4%) 34(15.3%)

Favorite snack items

Cup ramyon 33(35.5%) 17(13.2%) 50(22.5%)

27.096***

Snack and cracker 20(21.5%) 53(41.1%) 73(32.9%)
Bread 5(05.4%) 10(07.8%) 15(06.8%)
Fruit 11(11.8%) 31(24.0%) 42(18.9%)
Gimbad 8(08.6%) 7(05.4%) 15(06.8%)
The others 16(17.2%) 11(08.5%) 27(12.2%)

Beverage

Water 18(19.4%) 24(18.5%) 42(18.9%)

8.876

Jiuice 23(24.7%) 53(41.1%) 76(34.2%)
Cola 22(23.7%) 20(15.5%) 42(18.9%)
Milk 16(17.2%) 19(14.7%) 35(15.8%)
Coffee 1(01.1%) 1(00.8%) 2(00.9%)
Ion drink 1(01.1%) 3(02.3%) 4(01.8%)
Others 12(12.9%) 9(07.0%) 2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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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있다(Kim & Lee 2000)고 하였다. 따라서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식을 줄이는 방법으로 음식을 천천히

잘게 씹은 후 저절로 삼켜지도록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Lee

1993). Kim & Lee (2002)는 대학생의 대부분이 식사소요

시간이 5~15분이라 하였고, Woo 등(1986)은 한 끼에 소요

되는 식사시간은 20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

식사횟수에서 남학생은 ‘3회’가 58.1%, 여학생은 ‘1~2회’

가 57.4%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식사량은 남학생이

48.4%, 여학생이 57.4%로 ‘적당히 먹고 있다’라고 하였고,

남녀 모두 53.9%가 적당히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

식유무는 남학생이 28.0%, 여학생이 44.2%로 나타났으며

편식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여학생의 식사횟수가 낮은 것은 날씬해지고 싶은 마

음과 체중 감량을 위해 결식을 하므로 식사횟수가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난다. 또한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음을 단적

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Lee (2002)의 연구에서도

체중조절을 했던 방법이나 앞으로 체중조절을 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의 질문에 ‘식사량 조절’이 50.4%로 다른

방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운동량의 증가’

가 17.8%, ‘식사결식’이 17.1%, ‘식품의 선택적 섭취’가

13.6%, ‘약제 복용’이 1.1%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효과적인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을 인지

하고 있긴 하지만 운동량을 증가시키고 체지방량을 감소시

켜 체중조절을 하는데 반해 수치상의 체중감량에 급급하여

식사량 조절을 택하고 있는 결과와 연관되어 진다.

식품 선호도에서는 남학생은 ‘돼지고기’가 48.4%, ‘쇠고

기’가 17.2%, ‘생선류, 면류’가 14.0% 순으로 나타났고 여

학생의 경우 ‘돼지고기’가 31.0%, ‘면류’가 21.7%, ‘채소’가

14.7%, ‘과일’이 13.2% 순으로 나타나 남여 모두 돼지고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채소

과일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는 육질이 연

할 뿐만 아니라, 공급량도 많고 섭취률 또한 가장 높으며,

특히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고기는 영양소 중 비타민

B1, B2, 나이아신과 같은 비타민이 쇠고기나 곡류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 영양적으로 우수하나 돼지고기의 냄새와 콜

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것이 결점이다(Park 등 2001). 그러

므로 이런 결점을 보완한 조리방법으로 고기를 삶아내어 물

기를 뺀 수육과 이를 얇게 썬 편육, 돼지고기 김치찌개, 돼

지 주물럭 등이 있으며 앞으로 돼지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메

뉴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Park 등 2001).

간식횟수를 보면 하루에 ‘1회’ 간식하는 경우가 남학생은

39.8%, 여학생이 50.4%로 가장 높았고, ‘2회’ 간식하는 경

우는 남학생이 24.7%, 여학생은 29.5%로 나타났으며,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간식하는 횟수가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간식의 종류에서 남학생의 경우 ‘컵라면’은 35.5%, ‘스낵

과 비스켓류’는 21.5%이고 여학생의 경우 ‘스낵과 비스켓류’

가 41.4%, ‘과일’이 24.0%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열량 위주의 간식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3)의 연구에서 광주지역 대학생의 경우 여학생은

‘스낵류’가 33.4%로 가장 높았으며 컵라면, 과일 등의 순으

로 보고되었다. 충청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1998)에서도 여학생은 ‘스낵류’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

는데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렇게 행동에 많은 자유

가 주어지는 대학생 시기에 식품섭취가 어떠했는가는 차후

건강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대

학생들이 식품섭취에 대한 식사습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

기를 부여하여 간식 섭취 시 영양가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

<Table 3> Continued

Variables Group Male Female Total χ
2-test

Frequency of eating out

4~6/days 8(08.6%) 12(09.3%) 20(09.0%)

3.092

2/day 3(03.2%) 4(03.1%) 7(03.2%)
1/day 21(22.6%) 30(23.3%) 51(23.0%)
1~3/week 20(21.5%) 19(14.7%) 39(17.6%)
3/month 23(24.7%) 43(33.3%) 66(29.7%)
None 8(19.4%) 21(16.3%) 39(17.6%)

Selection standards of 
eating out

Nutrition 8(08.6%) 9(07.1%) 17(07.7%)

11.283*
Price 21(22.6%) 35(27.6%) 56(25.5%)
Taste 44(47.3%) 70(55.1%) 114(51.8%)
Covenience 7(07.5%) 10(07.9%) 17(07.7%)
Ambience 13(14.0%) 3(02.4%) 16(07.3%)

A kind eating out 

Korea Food 49(52.7%) 69(54.3%) 118(53.6%)

7.507

Western food 15(16.1%) 25(19.7%) 40(18.2%)
Chines food 8(08.6%) 5(03.9%) 13(05.9%)
Japaness food 3(03.2%) 1(00.8%) 4(01.8%)
Food made from fiour 12(12.9%) 24(18.9%) 36(16.4%)
Fastfood 6(06.5%) 3(02.4%) 9(04.1%)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0.01 or ***p<0.001 by χ2-test



230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4, No. 2 (2009)

등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자주 마시는 음료는 ‘쥬스’가 34.2%로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수’와 ‘콜라’가 18.9%로 순으로

나타났다. Kim 등(1994)의 음료 기호도 조사결과에서는 대

부분의 대학생의 경우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 Jung 등(200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의 경우 ‘콜

라’를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대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가 탄산음료보다 쥬스

와 생수를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기호도에 차이를 나

타내고 있다. 음료의 주 소비층을 보면 10대, 20대가 전 소

비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부모세대보다 신세대의 경

우 구매력이 강하고 또 광고에 의해 구매충동을 느끼는 강

도가 높아 음료 소비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Park 1999).

특히 대학생들은 광고 등을 보고 구매행동을 갖는 품목이

‘탄산음료’라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음료 선

택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양교육도 필요하며

우리 건강에 좋은 전통음료개발과 전통음료를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대학생들의 외식 빈도는 ‘1달에 3번 이하’가 29.7%로 가

장 많았고 ‘하루에 1번’이 23.0%, ‘일주일에 1~3번’이

17.6%, ‘외식을 안 한다’ 17.6%, ‘하루에 2번 이상’이 3.2%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의 선택에 있어서 ‘기호면’에 51.8%가 가장 많았으며,

‘가격면’이 25.5%, ‘분위기’가 7.3%, ‘영양편의성’이 7.7%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식의 종류는 한식이 53.6%, 양식이

18.2%, 분식이 16.4%, 중식이 5.9%, fast food가 4.1%, 일

식이 1.8% 순으로 한식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중식과

fast food, 일식은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in

& Park의 연구(2004)에서도 외식 시 선택하는 음식의 종

류에서도 ‘한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im &

Chung의 연구(2001)에서도 친구와 외식을 할 때 선택하는

음식에 남녀모두 ‘한식’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Kim & Chung(2001)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로

35.7%가 ‘맛이 좋아서’라고 응답하였고, ‘손쉽게 접할 수 있

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23.2%로 보고되었다. 또한 Kim

등(200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외식 선택 시 제한된 경제

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이 저렴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한식과 분식을 주로 섭취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외식 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맛과 가격을 중시하고 영양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외식메뉴를 선택

할 때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영양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식의 다양한 메뉴개발과 건강메뉴

개발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생활습관조사

<Table 4>는 조사대상자들의 흡연과 음주, 커피섭취 및

운동과 체중조절에 관한 결과이다. 하루에 커피를 마시지 않

는 학생은 59.0%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에 한 잔 마시는 학

생은 32.9%, 하루에 2~4잔 마시는 학생은 8.1%로 나타났

다. 여러 연구(Bak & Grobbee 1989; Heckers 등 1994;

Urgert 등 1996)에서 커피 섭취는 혈청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주로

자판기 커피를 마시므로 커피 섭취가 대학생의 혈청지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들의 음주에 대한 조사결과 남학생의 경우 ‘한

달에 2~3번’ 마시는 경우가 50.5%이고 ‘한주에 1~2번’이

24.7%, ‘안 마신다’가 15.1% 순이며 여학생의 경우 ‘한달에

2~3번’ 마시는 경우가 60.5%, ‘안 마신다’가 24.8%, ‘한

주에 1~2번’이 14.0% 순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다. 술의 종류는 여학생은 ‘맥주’가 50.5%이고 남학생의 경

우 ‘소주’가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Kim 등(1997)

의 연구에서도 남여 모두 ‘한달에 2~3번’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Kim (1999)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음주

는 학업수행 능력 저하, 사고나 폭력에 개입되는 일 이외에

도 알코올이 체내에 직접적으로 독성작용을 하거나 식사 섭

취량,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영양상태와 건

강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차원이나 지역사회 및 정부차원에서 대학생들

의 올바른 음주문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교

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사대상자의 흡연여부에 여학생은 100%가 ‘피지 않는다’

고 대답하였고, 남학생의 경우 68.8%가 ‘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최근 보고된 다른 지역 대

학생의 흡연율과 비교해보면 충남지역(Hyun 2001) 남자대

학생의 흡연율이 66.7%, 전북지역(Kim 등 1996) 대학생의

흡연율이 61.8%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 남자대학생 흡연율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에 있어 남학생의 흡연

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흡

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짐

작된다. 앞으로도 흡연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사망과도

직결되므로 심각성을 인식하여 금연구역 강화와 정부의 금

연운동 홍보, 담배관련 세제법에 의하여 금연비율을 높이고

청소년기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자신의 체형 만족여부에 남학생의 경우 ‘만족’이 24.7%,

‘더 살쪄야 한다’가 45.2%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만

족’이 17.8%, ‘더 날씬해져야 한다’가 77.5%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Lee 등(1994)은 대학생들의 실제

체중과 현재 체중에 대한 인식도에서 남자는 현재보다 약간

높은 체중을 원했으며 여자는 현재 체중보다 낮은 체중을 원

하고 있어 남녀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Kim 등 (1997)

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은 외모나 체형에 관심이 매우 높아서

잘못된 체중조절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시도함으로써 건강상

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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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생들은 본인의 비만도에 대해 과대평가를 함으로써 본인

의 체격에 불만을 가지거나 영양밀도가 낮은 식품섭취를 함

으로써 체격변화를 시도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

어 여대생들에게 비만도를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가 필

요하다.

체중조절 실시 여부 조사에서 대학생의 체중조절 경험 여

부에 남학생은 34.4%, 여학생은 57.0%로 나타나 체중조절

경험 여부에 여대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

조절방법으로 ‘하지 않다’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운동

요법’이 27.9%,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병행’한 경우가

14.9% 순으로 나타났다. Chung 등(2002)의 연구에서는 여

학생 중에 68.5%가 체중조절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여대생은 체형에 대한 관심도가 극히 높으며 체중조절에 대

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규칙적인 운동 실시 여부 조사에서는 조사 대학생의

28.4%만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규칙적

인 운동을 하는 남학생의 경우 53.8%이고 반면 여학생의

경우 89.9%가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었

다. 따라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

<Table 4> Characteristics of health-related habits

Variables Group  Male  Female  Total χ
2-test

Daily coffee intake
None 51(54.8%) 80(62.0%) 131(59.0%)

3.2131 cup 31(33.3%) 42(32.6%) 73(32.9%)
2-4 cup 11(11.8%) 7(05.4%) 18(08.1%)

Frequency of drinking 
alcoholic beverage

None 14(15.1%) 32(24.8%) 46(20.7%)

16.379**
2-3/month 47(50.5%) 78(60.5%) 125(56.3%)
1-2/week 23(24.7%) 18(14.0%) 41(18.5%)
3-5/week 8 (08.6%) 1(00.8%) 9(04.1%)
Almost everyday 1(01.1%) 0(00.0%) 1(00.5%)

Kind of alcohol Soju 49(62.0%) 51(49.5%) 100(54.9%) 2.827Hof 30(38.0%) 52(50.5%) 82(45.1%)

Numbers of cigarettes
per day

None 64(68.8%) 129(100.0%) 193(86.9%)

46.27***<5 15(16.1%) 0(00.0%) 15(06.8%)
6-10 13(14.0%) 0(00.0%) 13(05.9%)
>11 1(01.1%) 0(00.0%) 1(00.5%)

Self-recognition about 
body image

Willing to be thin  28(30.1%) 100(77.5%) 128(57.7%)
63.327***Satisfaction 23(24.7%) 23(17.8%) 46(20.7%)

Willing to be obese 42(45.2%)  6(04.7%) 48(21.6%)

Exercise Regular exercise 50(53.8%) 13(10.1%) 63(28.4%) 50.742***No exercise 43(46.2%) 116(89.9%) 159(71.6%)

Weight control Yes 32(34.4%) 73(57.0%) 105(47.5%) 11.054**No 61(65.6%) 55(43.0%) 116(52.5%)

Method of weight 
control 

Diet 2(02.2%) 12(09.3%) 14(06.3%)

16.517**
Exercise 26(28.0%) 36(27.0%) 62(27.9%)
Diet and Exercise 7(07.5%) 26(20.2%) 33(14.9%)
Others 0(00.0%) 2(01.6%) 2(00.9%)
Have not attempted 58(62.4%) 53(41.1%) 111(50.0%)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38(40.9%) 47(36.4%) 85(38.3%)

2.28Average 44(47.3%) 70(54.3%) 114(51.4%)
Unhealthy 10(10.8%) 12(09.3%)  22(09.9%)

 1(01.1%)  0(00.0%)  1(0 0.5%)I don’t know

Excerise type

None 42(45.2%) 113(87.6%) 155(69.8%)

65.066***

Tennis 5(05.4%) 2(01.6%) 7(03.2%)
Walking 5(05.4%) 6(04.7%) 11(05.0%)
Jogging 29(31.2%) 2(01.6%) 31(14.0%)
Swimming 1(01.1%) 0(00.0%) 1(00.5%)
Rope-jumping 0(00.0%) 2(01.6%) 2(00.9%)
Health 7(07.5%) 2(01.6%) 9(04.1%)
Soccer 2(02.2%) 0(00.0%) 2(00.9%)
Basketboll 2(02.2%) 0(00.0%) 2(00.9%)
Others 0(00.0%) 2(01.6%) 2(00.9%)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or ***p<0.001 by χ2-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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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조깅’을 31.2%로 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4.7%가 ‘걷

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 (2002)의 연구에 의

하면 남학생은 ‘조깅’이 가장 많았고, 맨손체조, 헬스, 농구,

테니스 순으로 보고하였고 여학생은 ‘맨손체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남학생은 근육강화를 위해서

여학생은 체중감량과 몸매관리를 위한 운동을 선호함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건강지각정도 여부에 대학생들은 ‘보통

이다’가 51.4%로 나타났으며 ‘건강한 편이다’에 38.3%로 나

타나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여대생은 남자 대학생보다 식사가

불규칙적이고 운동시간과 운동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본인의 체형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대생의 체위판정에 관한 올바른 비만판정

등의 영양교육과 함께 규칙적인 식습관 및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UCP2 유전자 상대적 형질 빈도 분석

<Table 5>는 UCP2 유전자 상대적 형질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비만유전자 중 UCP 유전자는 국내외에서 가장 많

이 연구되어온 유전자 중 하나로서 많은 선행연구가 비만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UCP2는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고, 베타-2, 3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으며, 비만과도 명백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Gong

등 1997; Vidal-puig 등 1997). 즉 에너지 소비감소는

UCP2 발현을 감소시키는 반면,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UCP2

발현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UCP2 유전자 변이는 지방 산화

율을 감소시킨다(Yanoviski 등 2002). 또한 변이된 UCP2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경우 정상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 비

해 운동의 효율성과 에너지 대사도 감소시키며, 비만의 위

험에 더욱 노출되기 쉽다고 보고하고 있다(Buemann 등

2001).

본 연구결과 UCP2 유전자형의 빈도는 남학생의 경우 DD

동형접합자군이 64.2%(61명), DI 이형접합자군이 33.7%

(32명), II 동형접합자군은 2.1%(2명)로 나타났으며, 여학

생의 경우 DD 동협접합자군은 63.4%(83명), DI 이형접합

자군은 35.1%(46명), II 동형접합자군 1.5%(2명)로 나타나

UCP2 유전자 형질의 상대적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6. 공복 시 혈당, 간 효소 수치 및 혈청지질의 측정

조사대상자의 혈중 AST, ALT, 지질 및 hemoglobin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정상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ST와 ALT에 대한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23.75 IU/

L, 23.35 IU/L 나타냈고, 여학생의 경우 17.12 IU/L,

13.70IU/L로 나타났다. 혈청콜레스테롤 함량은 남학생이

167.53 mg/dL, 여학생이 173.76 mg/dL나타났으며 중성

지질은 남학생이 90.55 mg/dL, 여학생의 경우 74.23 mg/

dL로 나타났다.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과

Hemoglobin도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남학생은 57.20, 93.80, 15.00 mg/dL이었으며 여학생은

56.69, 102.88, 13.13 mg/dL로 나타나 조사 대상자 모두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LDL-cholesterol 수

치가 더 높고 HDL-cholesterol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won(2003)은 비만한 사람이 정상인 사람보다 식사를 거

를 때가 많고,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식사하는 사람이 세

번 이상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체중이 더 무겁고, 피하지방

두께가 두꺼우며,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LDL-cholesterol 수치가 더 높고 HDL-cholesterol 수치

가 낮게 나타난 것은 여대생의 식사횟수가 낮았고 식사의 불

규칙성과 체중조절 빈도가 높은 경우라 사료된다.

7. 대상자의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변수 중 대상자의 BMI, 커피섭취량,

술섭취량, 흡연량, 운동규칙과 UCP2 유전자다형성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았다<Table 7>. BMI는 술 섭취량(r=0.168,

<Table 5> Genotype frequency of UCP2 polymorphism

Variables Group  Male  Female  Total χ
2-test

UCP2
D/D 61(64.2%) 83(63.4%) 144(63.7%)

0.143I/D 32(33.7%) 46(35.1%) 78(34.5%)
I/I 2(02.1%) 2(01.5%) 4(01.8%)

<Table 6> Comparison of biochemical indices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s

Variables Male Female t-test
AST 023.75±14.011) 017.12±4.71  5.045***
ALT 025.35±30.75 013.70±4.72  4.270***
Total cholesterol 167.53±28.93 173.76±26.56 -1.656***
Triglyceride 090.55±56.37 074.23±37.79  2.604***
HDL-cholesterol 057.20±10.20 056.69±10.63  0.367***
LDL-cholesterol 093.80±24.63 102.88±24.26 -2.752***
Hemoglobin 015.00±0.95 013.13±1.00 14.236***

1)Values are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or ***p<0.001 by χ2-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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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운동량(r=

-0.182, p<0.05)과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술 섭취량이 높을 수록 운동을 하지 않을 수록 BMI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CP2 유전자 다형성은 BMI(r=-0.001)

와 술 섭취량(r=-0.193,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흡연량은 커피섭취량(r=0.254, p<0.01)과 술 섭취량

(r=0.319, p<0.001)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흡연량이 많을수록 커피와 술의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술과 흡연

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습관 및 식습관을 교정할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8년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전남 지역

남녀 대학생 222명을 대상으로 UCP2 유전자 다형성, 식습

관, 생활습관과 혈중지질 및 체성분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거주형태를 보면 대학생들은 자택이

51.8%, 기숙사 34.2%, 자취 13.1%, 하숙 0.9%순이었으며,

한달 용돈은 남학생의 경우 20~30만원(37.6%), 여학생의

경우 10~20만원(56.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자신의 식생활 개선점에 ‘불규칙적인 식사’라고 대답한

학생이 51.4%이고 과식이 27.0%, 편식이 9.9% 순으로 나

타났다. 식사의 규칙성을 조사한 결과 규칙적인 식사를 한

학생이 43.7%로 나타났고, 아침식사를 먹지 않는 학생이

45.9%로 나타났다. 식사횟수에는 남학생은 ‘3회’가 58.1%

이고 여학생은 ‘1~2회’가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

루에 간식을 1회 섭취하는 경우가 남학생은 39.8%, 여학생

은 50.4%로 나타났다. 간식의 종류에 남학생의 경우 ‘컵라

면’은 35.5%, ‘스낵과 비스켓류’는 21.5% 순으로 나타났

고, 여학생의 경우 ‘스낵과 비스켓류’가 41.4%, ‘과일’이

24.0% 순으로 나타났다. 자주 마시는 음료에는 ‘쥬스’가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수’, ‘콜라’가 18.9% 순

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외식 빈도는 ‘1달에 3번 이하’가

29.7%로 가장 많았고, ‘하루에 1번’이 23.0%, ‘일주일에

1~3번’이 17.6%, ‘외식을 안 한다’가 17.6%, ‘하루에 2번

이상’이 3.2% 순으로 나타났다.

4. 하루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 학생은 59.0%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도 86.9%로 나타났다.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남학생은 34.4%, 여학생은 57.0%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53.8%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

으며 여학생의 경우 89.9%가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체형에 대해 남학생의 경우 ‘만족

’이 24.7%, ‘더 살쪄야 한다’가 45.2%로 나타났으며, 여학

생의 경우 ‘만족’이 17.8%, ‘더 날씬해져야 한다’가 77.5%

로 나타났다.

5. 조사대상자의 남학생군에서는 DD 동형접합자군이

64.2%, DI이형접합자군이 33.7%, II이형접합자군이 2.1%

로 나타났고, 여학생군에서는 DD동형접합자군이 63.4%, DI

이형접합자군이 35.1%, II동형접합자군이 1.5%로 나타났다.

6. 조사대상자의 혈 중 AST와 ALT는 남학생의 경우

23.75, 23.35IU/L였고 여학생의 경우 17.12, 13.70 IU/L

로 나타났으며, 혈청콜레스테롤 함량은 남학생은 167.53

mg/dL, 여학생의 경우 173.76 mg/dL로 나타났고, 중성지

질은 남학생이 90.55 mg/dL, 여학생의 경우 74.23 mg/

dL로 나타났다.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과

Hemoglobin은 남학생이 57.20, 93.80, 15.00 mg/dL, 여

학생은 56.69, 102.88, 13.13 mg/dL로 나타났다.

7. BMI는 술 섭취량(r=0.168, p<0.05)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운동량(r=-0.182, p<0.05)과는 유

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UCP2 유전자 다형성은

BMI(r=-0.001)와 술 섭취량(r=-0.193, p<0.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흡연량은 커피섭취량(r=0.254, p<0.01)

과 술 섭취량(r=0.319, p<0.001)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끼니가 아

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결식 비

율이 높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실천하

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며 앞으로 영양교육이 지식을

전달해주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을 실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여대생이 외모나 체형에 관심이 매

우 높아 정상이거나 저체중임에도 마른 체형을 선호하여 무

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한다.

<Table 7>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variables

BMI UCP2 Coffee intake Alcohol intake Numbers of 
cigarettes

Numbers of
exercise

BMI 1
UCP2 -0.001 1
Coffee intake 0.031 -0.051 1
Alcohol intake 0.168** -0.193* 0.04 1
Numbers of cigarettes 0.075 -0.042 0.254*** 0.319*** 1
Numbers of exercise -0.182* -0.009 -0.001 -0.152* -0.091 1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or ***p<0.001 by χ2-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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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학생을 위한 영양교육 내용에 자신의 체형을 올바

르게 인식하고 바람직한 체중조절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대학생의 체위 평가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UCP2 유전자 다형성의 유의적

인 차이점은 없었으나 대학생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연

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Ahn MY, Chang IY, Kim KH. 2007. Comparisions of UCP2
polymorphism, dietary habits, and obesity Index in normal
and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Food Culture, 22(4):404-
413

Bak AAA, Grobbee DE. 1989. The effect on serum cholesterol levels
of coffee brewed by filtering or boiling. N Engl J. Med,
321(21):1432-1437

Beumann B. Schiering B, Toubro S, Bibby BM. Sorensen T, Dlaford
L, Pedersen O, Astrup A. The association between Val/Ala-
55 polymorplnsm of the uncoupling protein 2 gene and
exercise effectercy Int J Obes 25:467-471, 2001

Choi SN, Chung NY, Yun NE. 2002. A study on the food habits and
the die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 in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17(1):57-63

Han MJ, Cho HA. 1998. Dietary habits and perceived stress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Kyunggido Area. Korean J.
Dietary Culture, 13(4):317-325

Heckers H, Gobel U, Kleppel U. 1994. End of the coffe mystery:
diterpene alcohols raise serum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s. J. Intern Med, 235(2):192-
193

Hwang HS, Sohn KH. 1988. The analysis of food preference
according to region, age, sex. korean J. Dietary Culture,
3(2):177-185

Hwang JH, Lee HM. 2007. A study on lifestyles, dietary habits,
nutrition and dietary behaviors of male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residence type.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2(4):381-395

Kim BR, Han YB, Chang UJ. 1997. A study on the attitude toward
weight control, diet behavior and food habit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2(4):530-538

Kim BR, Im YS. 1998. A study on the food habits of college students
by body mass index. Korea J. Comm Nutr, 3(1):44-52

Kim HS, Chung CE. 2001.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 in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16(2):147-157

Kim HK, Kim JH. 2005. Food habits and nutrition knowledge of
college students residing in the dormittory in Ulsan area. J.
Korean Soc Food Sci Nutr, 34(9):1388-1397

Kim BS, Lee YE. 2002. Solleg student dietary behaviors related to
their Hyers-Briggs Type indicator personality perences. Kor.

J. Comm Nutr. 7(1):32-44
Kim KH. 2004. A study on the dietary and the living habits of

university freshmen and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
Food Culture, 19(6):620-629

Kim KY. 2003. A study of dietary habits, the nutritional knowledge
and the consumption patterns of convenience food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GWangju Area.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8(2):181-191

Kim WJ, Baik SJ, Park SY, Park JS, Oh MJ. 2001. A study on eating
behavios and food preferences of university students.
4(1):117-125

Ko YJ, Kim YN, Mo SM. 1991. A study on eating behavior of
middle school third grade students. Koeean J. Nutr,
24(5):458-468

Lee JH, Lee YW, Kang SK. 2005. Comparison of anthropometric
and obesity Indices across the UCP2 Insertion/ deletion gene
polymorphism in apparently healthy men of 20~30 years
old.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14(3):163-169

Lee KA. 1999. A comparison of eating and general health practices to
the degree of health conscisness in Pusan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8(3):732-746

Lee KJ, Byun SY. 1992. A study on the status of using university
cafeteria and perference of food in Incheon. J. of the East
Asian of Dietary Life, 2(1):57-68

Lee UN, Choi HM. 199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and then food habits of collegs students. Korean
J. Dietary culture, 9(1):1-10

Lee YN, Lee JS, Ko YM, Woo JS, Kim BH, Chio HM. 1996a. Study
on the food habits of college students by residences. Kor J.
Community Nutr, 1(2):189-200

Lyu ES. 1993. A study diet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Pusan.
Korean J. Dietary Culture, 8(1):43-54

Min SH, Park OJ. 2004. A survey on the korean food preference,
frequency and nutritional knowledge of college students in
Kangwondo Area. Korea J. Food Culture, 19(1):43-51

Mongen KJ, Zabik ME, Leveille GA. 1981. The role of breakfast on
nutrient in take of 5 to 12 years old children. AM J. Clin
Nutr, 34:1418-1427

Park CJ, Park CS. 2001. Quality characteristics of pork by cooking
conditions. Korean J. Soc. Food Cookery Sc,. 5(7):490-496

Park KA. 2003. Food preferences and dietary habits of university
students in kyungbuk province.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6(13):527-541

Park MR. 1999. A study on consumption pattern and image of
college student.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9(4):501-513

Sleet PL, Story M. 1997. Child nutrition: Objectives for the decade,
J. Am Diet Assoc, 91(6):665-668

Urgert R, Meyboom S, Kuilman M. 1996. Comparison of the effect
of cafetiere and filtered coffe on serum concentrations of liver
amino transferases and lipids: six month randomised



UCP 유전자 다형성과 식습관 비교 235

controlled trial. BMJ, 313:1362-1366
Vidal-Puig A, Solanes G, Grujic D, Flier JS, Lowell BB. 1997.

UCP3: an uncoupling protein hooloque expressed
prefentially and abundantly in skeletal muscal and brown
adipose tissue. Biochem Biophys. Res. Commun, 235:79-82

Woo KJ, Yang HS, Rho JO. 2005. A study on eating out behavior
and its factors in restaurant sesction of university student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5(2):235-245

Yanovski JHA, Diament KN, Sovik TT, Nguyen H, Sevring CH,
Warden, Associations between uncoupling protein 2, body

composition and resting energy expendture in lean and obse
Africa, American, White and Asian children, Am J Clin Nutr
71:1405-1420, 2002

Yu HH, Nam JE, Kim IS. 2003. A study of the nutritional intake
and health condi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as related to
their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8(6):964-976

2008년 12월 8일 긴규논문접수, 2009년 1월 28일 수정논문접수, 3

월 13일 수정논문접수, 3월 13일 채택


